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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디오북 플랫폼의 AI 서비스 사용자 경험 연구

: 밀리의 서재, 윌라를 중심으로

A Study on UX of AI Services in Audio Book Platforms

: Focused on Millie and Welaaa

강희지1, 김승인2*

Heeji Kang1, Seung In Kim2*

요 약

본 연구는 국내 주요 오디오북 플랫폼인 ‘밀리의 서재’와 ‘윌라’의 AI 서비스에 대한 사용자 경험

을 분석하는 데 목적이 있다. 디지털 시대의 도래와 함께 오디오북 플랫폼의 AI 기술의 도입은 기존

의 독서 매체에서 경험할 수 있었던 것과는 또 다른 새로운 독서 경험을 제공하고 있다. 본 연구는 

스티븐 앤더슨(Stephen P. Anderson)의 감성 인터페이스 모형(Creating Pleasurable Interfaces Model)을 사

용하여 사용자 경험을 측정하였으며 연구 결과, 두 플랫폼은 기능성, 신뢰성, 유용성, 편리성 요인에

서는 비교적 높은 만족도를 보였으나, 유희성, 의미성 요인에서는 상대적으로 낮은 만족도를 보였다. 

특히 유희성 측면에서 AI 서비스에 대해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평가가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AI 서비스가 해당 오디오 플랫폼의 구독 서비스 연장에는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음을 알

게 되었다. 결론적으로 오디오북 플랫폼에서 AI 서비스의 성공은 단순 기술적인 기능을 넘어, 사용자

의 다양한 요구와 기대를 충족시키는 데에서 비롯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핵심어 : 오디오북, 인공지능, TTS, 사용자 경험, 감성 인터페이스 모델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user experiences with AI services on two major domestic 

audiobook platforms in Korea: Millie’s Library and Welaaa. With the advent of the digital era, the 

incorporation of AI technology into audiobook platforms has provided a novel reading experience that 

differs from that of traditional reading media. Utilizing Stephen P. Anderson’s Creating Pleasurable 

Interfaces Model, user experiences were evaluated. The results indicate that both platforms showed relatively 

high levels of satisfaction in terms of functionality, reliability, usefulness, and convenience. However, they 

demonstrated comparatively lower satisfaction in terms of playfulness and meaningfulness. Notably, although 

the AI services were generally positively evaluated in terms of playfulness, it was found that these services 

have not yet had a direct impact on users’ decisions to extend their subscriptions to the platforms. In 

conclusion, the findings suggest that the success of AI services in audiobook platforms must go beyo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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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chnical performance and focus on fulfilling the diverse needs and expectations of users.

Keyword : Audio Book, AI, TTS, User Experience, Creating pleasurable interfaces model

1. 서론

디지털 시대의 도래는 정보의 접근성과 소비 방식의 근본적인 변화를 불러왔다. 독서 또한 이러

한 변화의 패러다임 속에서 큰 변화를 이루었다. 전통적인 도서 콘텐츠 소비 방식인 종이책을 넘

어, 전자책과 오디오북(Audio Book)과 같은 다양한 환경에서 콘텐츠 소비가 일상화되어 가고 있다. 

글로벌 시장조사 기관인 ‘그랜드 뷰 리서치’는 글로벌 오디오북 시장이 21년 32억 달러에서 2027

년 149억 9천만 달러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하였다 [1].

국내도 예외가 아니다. 세계적 흐름에 발맞추어, 2019년 문화체육관광부는 격년 시행하는 국민 

독서실태조사에 오디오북을 조사 대상 독서 매체로 처음 포함하였다 [2]. 독서의 개념을 더욱 포괄

적으로 확장하여 재정의한 것이다. 문화체육관광부의 조사에 따르면 2021년 19세 이상 성인의 오

디오북 독서율은 4.5%로 아직 절대적으로 높은 수준은 아니다 [3]. 그러나 직전 조사인 2019년 

3.6%와 비교한다면 29%의 가파른 성장률을 보인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더불어 같은 기간 성

인의 종이책 독서율이 28% 하락한 것과 비교한다면 오디오북의 성장은 유의미하다고 볼 수 있다.

한편, 국내 오디오북 시장에서는 ‘밀리의 서재’, ‘윌라 오디오북(이후 윌라)’, ‘네이버 오디오클립

(이후 오디오클립)’, ‘스토리텔’ 등의 플랫폼이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오디오북 콘텐츠는 보

통 작품선정 → 대본화 → 성우녹음 → 음악효과 → 편집 → 품질보증 → 상품화 단계를 거쳐 제

작된다 [4]. 이렇듯 책 전문을 성우가 직접 녹음하는 과정을 거치다 보니 콘텐츠 제작에 있어 시공

간적 자원의 제약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 베스트 셀러가 아닌 작품들이 제작의 우선순위에서 밀려

나는 등의 한계가 발생하기도 한다. 밀리의 서재와 윌라가 도입한 AI 기술은 이러한 한계점을 극

복하는 하나의 해결책이 될 수 있다. AI 기술을 통해 낭독, 오디오북 제작 등의 서비스를 제공함으

로써 더욱 많은 콘텐츠를 공급할 수 있으며, 나아가 사용자들에게 새로운 독서 경험을 제안할 수 

있다. 그러나 AI를 활용한 오디오북 서비스의 초기 도입 단계에서 이러한 서비스가 사용자 경험에 

어떤 구체적인 영향을 주는지에 대한 심도 있는 연구는 미흡한 상황이다. 본 연구는 이를 해소하

기 위해 밀리의 서재와 윌라의 AI 기반 서비스에 집중하여 사용자 경험을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콘텐츠 산업에서 참고할 수 있는 인사이트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 이론적 배경

2.1 오디오북의 역사와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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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디오북의 초기 형태는 1900년대 미국에서 시각장애인들을 위해 실험적으로 제작된 

LP(Long-playing Record) 형태의 이야기책(Talking Book)으로 이후 1994년 미국 오디오 출판협회

(Audio Publishers Association)가 ‘오디오북’이라는 용어로 정의하며 널리 쓰이게 되었다 [5].

1877년 에디슨은 은박 실린더에 목소리를 녹음하여 재생할 수 있는 최초의 축음기를 시연했다. 

이후 반세기 동안 논의 단계에서만 머물렀던 오디오북은, 1930년대 미국 연방정부의 주도로 제1차 

세계대전에서 시력을 잃은 수백 명의 - 점자를 읽을 수 없는 - 시각장애인들을 위해 말하는 책

(Talking Book)을 도입하며 본격적으로 보급되기 시작하였다 [6]. 이후 점차 독서 시간이 부족한 직

장인들에게 출퇴근 시간 동안 차에서 오디오로 신간 도서를 들을 수 있는 녹음된 책(Recorded 

Books)으로 주목받게 되었고, 현재는 성인 소설, 어린이 청소년 소설, 비소설, 전공 서적 등 모든 

종류의 출판물이 오디오북으로 나오고 있다 [7].

오늘날의 오디오북은 디지털기기의 음성지원 서비스나 성우 등 사람이 직접 낭독하여 저장한 

음성 파일을 디지털기기나 플랫폼을 통하여 청취하는 오디오 콘텐츠를 말한다 [8]. 또한 저작자의 

메시지를 음성 콘텐츠로 변환하여 전자기기나 통신망을 통해 제공하는 새로운 형태의 출판물로 정

의하기도 한다 [9]. 즉, 오디오북은 활자가 아닌 음성을 매개로 하여 전달되는 출판 콘텐츠라고 정

의할 수 있다.

2.2 국내 오디오북 플랫폼의 특성 및 서비스 현황

현대의 오디오북 플랫폼은 다양한 형태의 콘텐츠를 제공하고 있다. 전통적인 형태의 오디오북 

즉, 책을 음성으로 낭독하는 콘텐츠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오디오 드라마, ASMR, 팟캐스트 등 다

양한 오디오 콘텐츠를 총체적으로 제공한다. 이처럼 서비스 범위를 포괄적으로 확장하여 ‘오디오 

플랫폼으로’서의 형태를 갖추려는 모습이다. 오디오 콘텐츠의 정보 습득의 용이성과 멀티태스킹의 

효율성을 기반으로, 국내 오디오북 플랫폼들은 높은 성장세를 보인다.

2.2.1 밀리의 서재

밀리의 서재는 2016년 국내에서 최초로 전자책 월 구독 서비스를 도입하였다. 2023년 7월 기준 

640만 명의 누적 구독자를 보유하며, 오디오북 플랫폼은 물론 독서 관련 플랫폼을 통틀어 국내 시

장 점유율 1위를 차지하고 있다. 10만 권 이상의 서적을 일반서적, 전자책, 그리고 오디오북 등의 

다양한 형태로 제공한다. 더불어 오디오 드라마와 같이, 밀리의 서재가 자체 제작하여 제공하는 오

리지널 콘텐츠(Original Contents)를 공개하는 등 서비스의 범위를 확장하려고 시도하고 있다. 이처

럼 밀리의 서재는 책이라는 콘텐츠를 다양한 형태로 즐길 수 있는 종합 독서 플랫폼을 목표로 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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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 윌라

윌라는 처음부터 오디오북을 위해 만들어진 플랫폼이다. 따라서 전자책을 제공하지 않고 오디오

북에만 초점을 맞추어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특징이다. 윌라는 국내에서 독점 오디오북을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으며 이를 전부 전문 성우 낭독을 통해 제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독점적인 

고품질의 오디오 콘텐츠를 확보하고 이를 통해 종합 오디오 콘텐츠 플랫폼으로 성장하려는 데에 

목적이 있다.

2.2.3 오디오클립

오디오클립은 유명인이 직접 책을 낭독하는 ‘셀럽 오디오북’ 서비스를 중심으로 한다. 성우뿐만 

아니라 배우, 아이돌, 작가 등 유명 인사들을 낭독자로 하는 오디오북 콘텐츠를 제공한다. 또한 ‘오

은영 박사의 육아 듣기’ 등 전문가 팟캐스트도 함께 제공하며 양질의 오디오 콘텐츠를 포괄적으로 

제공하는 플랫폼을 목표로 한다.

2.2.4 스토리텔

스토리텔은 세계적으로 가장 큰 규모의 오디오북 플랫폼 중 하나로 2019년 국내 시장에 진출하

였다. 스웨덴에서 시작된 기업으로 약 70만 권의 오디오북을 보유하고 있으며 국내에서는 약 5만 

권 이상의 오디오북을 제공하고 있다. 대부분 영문 오디오북으로 한국어 콘텐츠는 상대적으로 적

은 상황이나, 오히려 영어 콘텐츠가 풍부하다는 점에서 영어 학습자들에게 주목받고 있으며 글로

벌 오디오북 플랫폼으로서의 입지를 다지고 있다.

2.2.5 나디오, 블림프

나디오(Nadio), 블림프(Blimp)와 같이, 특정 고객층을 겨냥한 버티컬 플랫폼(Vertical Platform)들도 

주목할 만한 성장을 보인다. 나디오는 ‘나를 위한 오디오’의 줄임말로 에세이를 오디오 기반 숏폼

(Short Form)으로 제공하는 플랫폼이다. 블림프는 ‘소리로 떠나는 휴식 여행’을 콘셉트로 하는 플랫

폼으로, 이야기를 15분 내외의 오디오 콘텐츠로 제공하여 사용자들에게 짧은 사색의 시간을 제공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러한 플랫폼들은 특화된 콘텐츠와 사용자 맞춤 경험을 제공하는 데 초점을 맞추어 성장하고 

있다 두 플랫폼 모두 2020년 이후 서비스를 시작하였으며 2023년 8월 기준, 나디오는 누적 사용자 

수 25만 명, 블림프는 구글플레이 누적 다운로드 수 5만 명 이상을 기록하였다.

2.3 오디오북 플랫폼의 AI 서비스

4차 산업혁명의 핵심 기술인 AI(Artificial Intelligence)는 지각 능력, 문제 해결 능력 등 인간이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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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 고도의 지능으로만 가능한 작업을 컴퓨터 프로그램으로 대체하는 기술이다 [10]. AI는 딥러닝

(Deep Learning) 기술을 기반으로 빠른 속도로 발전하고 있으며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기 시작했

다. 오디오북 플랫폼 또한 이러한 변화에 동참하고 있다.

윌라는 AI 기술을 윌라 TTS(Text-To-Speech) 기능에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2023년 AI를 통

한 배속 기능인 ‘AI 배속’을 최초로 상용화했다. 이는 1.5배 속, 2.0배 속 등 고속 재생 시에도 자

연스럽고 명확한 음성 콘텐츠를 제공하는 기능이다.

밀리의 서재는 AI를 활용하여 ‘마이 AI 보이스’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는 30개의 예시 문

장을 녹음하면 이를 AI 보이스로 변환해 책 전체 낭독을 가능하게 하는 서비스이다. 2023년 5월 

17명의 아나운서와 함께 AI 보이스를 처음으로 제작하여 공개했다. 이는 향후 ‘엄마가 읽어주는 

동화책’과 같이 사용자가 직접 자신만의 오디오북을 제작할 수 있는 개인화 서비스로 확장될 예정

이다.

나디오는 사용자가 원하는 문장을 녹음하면, 음높이, 톤, 억양 등을 파악하여 ‘AI 보이스 폰트’로 

제작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사용자가 직접 콘텐츠를 제작하고 이를 수익 

창출로 연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국내 주요 오디오북 플랫폼의 특성 및 서비스 현황을 [그림 1]로 정리하였다.

[그림 1] 국내 주요 오디오북 플랫폼의 특성 및 서비스 현황 요약

[Fig. 1] Summary of Characteristics and Service Status of Major Domestic Audiobook Platfor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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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 방법

3.1 연구 대상

본 논문에서는 밀리의 서재와 윌라를 연구 대상 오디오북 플랫폼으로 설정하였다. 2022년 한국

소비자원의 오디오북 서비스 만족도 조사에 따르면, 애플리케이션 다운로드 수, 사용자 수, 오디오

북 권수를 기준으로 밀리의 서재, 윌라, 스토리텔을 국내 상위 3개 오디오북 플랫폼으로 본다 [10]. 

따라서 상위 3개의 오디오북 플랫폼 중 AI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밀리의 서재와 윌라를 연구 대

상으로 설정하였으며 스토리텔은 AI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지 않아 연구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3.2 피실험자 선정 및 실험방법

본 연구에서는 오디오북 플랫폼의 주요 고객층인 20~30대를 실험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2020년 

신한카드 결제 데이터에 따르면, 국내 오디오북 이용자의 비중은 30대 32% > 20대 28% 순서로 높

았고, 20대와 30대를 합친다면 오디오북 전체 이용자의 60%에 달한다 [11]. 또한 2021년 문화체육

관광부 국민 독서실태조사에 의하면, 국내 연령대별 오디오북 독서율은 20대 12% > 30대 9% > 40

대 4% 순으로 높았다 [3]. 따라서 오디오북 플랫폼의 주요 사용자를 20~30대로 보았으며, 오디오북 

플랫폼 이용 경험이 있는 20세 이상 39세 이하 사용자를 본 연구의 실험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실험은 1:1 대면 심층 면접법(In-depth Interview)으로 진행되었다. 피실험자에게 밀리의 서재와 윌

라 각 플랫폼에서 원하는 책을 3권 이상 검색하여 자유롭게 청취해 보는 간단한 과제를 제시하였

다. 사용자가 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생각하고 주목하는 내용을 소리 내 말하게 하는 Think 

Aloud 기법을 사용하였다. 또한 심층 면접 종료 후 공통 설문을 진행하였다. 설문지는 리커트 5점 

척도(5 Point Likert Scale)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아래 [표 1]에 심층 면접 세부 사항을 기재하였으

며, [표 2]에 피실험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을 명시하였다.

  [표 1] 오디오북 AI 서비스 사용자 경험 심층 면접 세부 사항

  [Table 1] Contents of In-Depth Interview on User Experience of AI Services in Audiobook Platforms

구분 내용

조사 대상 오디오북 플랫폼 이용 경험이 있는 20세 이상 39세 이하 사용자

조사 방법
오디오북 플랫폼의 AI 기반 서비스를 경험한 후 설문지와 1:1 심층 면접을 통한 대면 

조사함

피실험자 수 10명 (성별: 여 4명, 남 6명)

조사 기간 2023년 11월 1일~2023년 11월 14일 (14일간)

면접 시간 평균 5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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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2] 심층 면접 및 과제 수행 피실험자 정보

  [Table 2] Users' Information of In-Depth Interview

번호 성별 연령 직업

P1 남 30대 직장인

P2 남 30대 직장인

P3 남 30대 직장인

P4 남 20대 학생

P5 남 20대 프리랜서

P6 여 20대 직장인

P7 남 20대 직장인

P8 여 20대 학생

P9 여 30대 학생

P10 여 30대 프리랜서

3.3 분석 방법

본 연구에서는 스티븐 앤더슨(Stephen P. Anderson)의 감성 인터페이스 모형(Creating Pleasurable 

Interfaces Model)을 사용하여 사용자 경험을 측정하였다. 감성 인터페이스 모형은 사용자가 제품이

나 서비스와 상호작용하는 과정에서 경험하는 감정적 반응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모델이다. 오디오

북의 사용 동기는 종이책, 전자책의 사용 동기와 차별화된다. 기존 활자 기반의 종이책이나 전자책

과는 달리 접근성, 이용 용이성 등의 사용성 측면의 요소 또한 중요한 동기로 작용한다 [12]. 따라

서 감성 인터페이스 모형을 통해 사용성 측면의 요소와 감성 측면의 요소를 동시에 파악하고자 하

였다.

4. 연구 결과

4.1 설문 결과

밀리의 서재 AI 서비스는 기능성(4.22) = 신뢰성(4.22) > 편리성(4.19) > 유용성(3.63) > 의미성

(3.37) > 유희성(3.11) 순으로 만족한다고 응답하였다. 신뢰성 측면에서 특히 ‘책의 내용을 정확하게 

전달하고 있다고 판단 된다’라는 항목이 평균 4.44로 가장 높았다. 또한 기능성 측면에서 ‘AI를 활

용하여 제공하는 서비스가 적절하다’라는 항목이 평균 4.33으로 두 번째로 높았다.

윌라 AI 서비스에 대해서는 편리성(4.59) > 기능성(4.48) > 유용성(4.41) > 신뢰성(4.26) > 유희성

(3.67) > 의미성(3.41) 순으로 만족한다고 응답했다. 편리성 측면에서 특히 ‘낭독 속도를 적절하게 

조절할 수 있다’라는 항목과 ‘발음이 명확하여 책의 내용이 명확히 전달 된다’라는 항목이 평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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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9로 가장 높았다.

두 플랫폼 모두 의미성과 유희성의 평균이 다른 요인들과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는

데, 특히 의미성의 ‘플랫폼의 구독 서비스를 연장하는 데 영향을 준다’ 는 항목이 공통으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설문 진행을 통한 통계 결과를 [표 3]의 도표와 [그림 2]의 방사형 차트로 정리하였다.

  [표 3] 오디오북 AI 서비스의 사용자 경험 조사 항목별 평균과 표준편차

  [Table 3] Average and Standard Deviation of Survey on Audio Book AI Service UX

요인
밀리의 서재 윌라

평균(M) 표준편차(SD) 순위(R) 평균(M) 표준편차(SD) 순위(R)

기능성 4.22 0.97 1(2) 4.48 0.64 2

신뢰성 4.22 0.80 1(2) 4.26 1.06 4

유용성 3.63 1.18 4 4.41 0.75 3

편리성 4.19 0.92 3 4.59 0.89 1

유희성 3.11 1.22 6 3.67 1.18 5

의미성 3.37 1.15 5 3.41 0.97 6

[그림 2] 오디오북 AI 서비스의 사용자 경험 방사형 차트

[Fig. 2] Radial chart of Audio Book AI Service U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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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심층 면접 결과

기능성 요인에서는 밀리의 서재와 윌라 모두 오류 없이 작동하였다는 평가였다.

신뢰성 요인에서 밀리의 서재는 특정 콘텐츠를 최초 재생할 때의 로딩 시간이 긴 경우가 발생

하였다는 평가가 있었으며, 윌라는 최초 로딩 시간은 길지 않으나 콘텐츠 재생 중 로딩 현상이 종

종 발생하였다는 평가가 있었다.

유용성 요인에서는 밀리의 서재는 낭독 속도를 조절할 수 있는 UI가 숨겨져 있어 불편하다는 

의견이 있었다. 또한 숨겨진 UI를 오픈할 때, 낭독자 변경, 종료 시각 예약 등의 설정이 전부 노출

된다는 점에서 재생 화면의 UI가 복잡하게 느껴진다는 의견이 있었다.

편리성 요인에서 밀리의 서재는 텍스트가 함께 제공되어 AI 보이스의 불완전함을 보완하는 것

이 장점으로 보인다는 의견이 있었다. 이에 덧붙여, 음악 스트리밍 플랫폼에서 가사를 터치하면 음

성 또한 해당 가사 부분으로 이동하듯이, 오디오북에서도 이러한 서비스가 제공되길 바란다는 의

견이 있었다. 윌라는 AI 서비스를 배속 기능에 특화하여 제공하는 만큼 편리성 측면에서 만족도가 

높았다.

유희성 요인에서는 밀리의 서재 AI 보이스의 종류가 다양해진다면 적극적으로 사용해 볼 의향

이 있다는 답변이 많았다. 윌라는 피실험자가 원하는 콘텐츠를 검색했을 때 보유하고 있지 않은 

경우가 다수 발생하였다. 이에 대하여 AI 배속 기능 자체는 매우 기억에 남는 서비스지만, 해당 플

랫폼이 보유하고 있는 오디오북 콘텐츠 수 자체가 적어서 서비스를 충분히 활용하기 어렵다는 의

견이 있었다.

의미성 요인에서는 밀리의 서재와 윌라의 AI 서비스 모두 다른 사람에게 추천하고 싶다는 답변

이 대부분이었으나, 해당 플랫폼의 구독 서비스를 연장하는 데에는 아직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수

준이라는 답변이 많았다. 기존 TTS 음성에 비해 자연스러워졌지만, AI를 통해 생성되고 조작된 음

성이라는 것은 분명하게 인식할 수 있고 이러한 부분에 거부감이 느껴진다는 의견이 있었다. 때문

에, 추후 사용자가 직접 녹음하여 AI 보이스로 사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확대한다면 거부감이 

해소될 것이라는 답변이 있었다. 특히 엄마 목소리를 AI 보이스로 제작하여 아이한테 책을 읽어줄 

수 있다면 의미 있는 경험이 될 것이라는 답변이 있었다.

5. 결론

본 연구는 국내 두 주요 오디오북 플랫폼인 밀리의 서재와 윌라의 AI 서비스에 대한 사용자 만

족도를 조사하고 분석했다. 설문 조사와 심층 면접을 통해 얻은 데이터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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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로딩 시간과 같은 기술적 문제를 해결하여 플랫폼과 서비스에 대한 신뢰성을 강화해야 한

다. 두 플랫폼 모두 기능성 측면에서 오류 없이 작동한다는 평가를 받았으나, 신뢰성에서는 로딩 

시간과 재생 중 로딩 현상이 문제점으로 지적되었다. 기본적인 신뢰성을 확보해야 한다.

둘째, 경쟁력 있는 콘텐츠 확보가 전제되어야 한다. 윌라의 AI 낭독 서비스는 종합적으로 긍정

적인 평가를 받았으나, 콘텐츠 부족의 문제가 있었다. 사용자가 AI 서비스를 충분히 활용할 수 있

도록 다양한 양질의 콘텐츠 확보가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유희성과 의미성을 강화하기 위해 고객이 AI 서비스를 통해 콘텐츠와 상호작용할 수 있도

록 해야 한다. 밀리의 서재와 윌라 모두 의미성과 유희성에서 상대적으로 낮은 만족도를 보였다. 

특히, AI 서비스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추천 의사를 나타냈으나, 이것이 구독 서비스 연장의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못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사용자가 직접 AI 보이스를 녹음하여 활용

하는 등 서비스와 상호작용을 할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하다.

결론적으로 오디오북 플랫폼에서 AI 서비스의 성공은 단순한 기술적 기능을 넘어서 사용자의 

다양한 요구와 기대를 충족시키는 데에서 비롯된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오디오북의 AI 서비스의 주요 사용자인 20~30대를 중심으로 사용자 경험을 파악하였

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그러나 두 플랫폼이 AI를 통해 최종적으로 제공하고자 하는 서비스가 

온전히 개시되지 않은 초기 도입 단계의 상태에서 진행되었다는 점에서는 한계가 있다. 추후 두 

플랫폼이 최종적으로 목표했던 서비스가 운영된다면 각 플랫폼의 목적에 맞춘 더 심층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본 연구는 향후 오디오북 플랫폼의 사용자 경험 개선을 위해 활용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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